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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싱가포르에서 ‘제4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
- 이재영 KIEP 원장, 역내 자유무역체제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

축을 위한 한-아세안의 전략적 공조 및 협력 강화 주문
- RCEP 타결 선언 계기로 신남방정책 가속화 발판 마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EAI)는 11월 7일(목) “신(新)국제환경·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
력의 미래”를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제4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하였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KIEP 
원장을 비롯해 버트 호프만(Bert Hofman) EAI 소장, 안영집 주싱가포르대
사,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사
라 통(Sarah Tong) EAI 선임연구위원,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 정의
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심의관, 션 호(Shawn Ho)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 부연구위원,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
원, 탕쉬문(Tang Siew Mun) 동남아연구소(ISEAS)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
석하여 신남방정책,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역내 평화를 위한 한-아세안 협
력 방향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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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통상갈등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글
로벌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자유무역을 
이끌어온 한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체제 공고화에 앞장서야 하며, 이번 달
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보호무역주의
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RCEP 타결 선
언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가속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아세안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1,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 체
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은 한국 
외교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對)아세안 
정책이 긴급한 현안이슈들로 인해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반면, 신남방
정책하에서 대(對)아세안 정책은 그 자체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시의성 
강한 이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첫 세션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전망”에서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수혜를 입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불공정한 수단에 기인했다면 미국이 이의 시정을 위
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배드 딜(bad deal)’ 보다 ‘노 딜(no deal)’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한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한국 기
업의 수입선 다변화, 기존 재고의 사용, 일부 제품의 국내 자체 생산 등으
로 아직까지는 한국이나 아세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거
나 자동차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및 역내 가치사슬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한-아세안은 역내
외 보호무역주의를 막고 자유무역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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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세션에서 정의혜 신남방정
책특별위원회 심의관은 지난 2018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분야에서 16개 정책목표와 57개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
다.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관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금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30년
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션 호(Shawn Ho)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 부연구위
원은 아세안 회원국 모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과 곧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각 분야별 대표사업이 발
굴 및 시행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세션에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중견국들 간 평화 연대를 구
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IEP는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2018년 ‘KIEP 신남방포럼’을 
출범하고, 국내 각계 전문가들 간 교류 활성화와 해외 신남방지역 싱크탱크
들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해왔다.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전략국제연구소
(CSIS), 베트남 사회경제정보·예측센터(NCIF)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상
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금번 포럼은 신남방지역에서 개최된 세 번째 국제세미나로 급변하는 국
제환경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아세안 간의 협력 및 공동 대
응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미국, 중국, 아세안 전문가들이 참
석해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미국, 중국, 아세안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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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내 가치사
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협력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달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의 미래 파트
너십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싱가포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싱
가포르가 한-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KIEP는 EAI를 비롯한 싱가포르 싱크탱크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제4차 KIEP 신남방포럼’ 프로그램 

/끝/



- 5 -

붙임  ‘제4차 KIEP 신남방포럼’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08:45-09:15  참가자 등록

 개회식

09:15-09:45

 개회사 이재영(KIEP 원장)

 환영사 Bert Hofman(EAI 소장)

 축사 안영집(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

09:45-10:15 기념사진 촬영 및 Tea Break

 [제1세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전망
사회: Bert Hofman(EAI 소장)

10:15-12:00

미국 관점에서 본 미중 무역 분쟁
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 관점에서 본 미중 무역 분쟁 Sarah TONG(EAI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아세안 영향 정영식(KIEP 신남방경제실 실장)

토론 1: CHIANG Min-Hua(EAI 연구위원) 
토론 2: 성한경(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2:00-14:00 오찬

 [제2세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사회: 최인아(KIEP 부연구위원)

14:00-15:15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정의혜(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심의관)

아세안 관점에서 본 신남방정책 Shawn HO(RSIS 부연구위원) 

토론 1: Hoang Thi Ha(ISEAS 선임연구원) 
토론 2: 박은홍(성공회대학교 교수)

15:15-15:30 Tea Break

 [제3세션] 동아시아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사회: CHEN Gang(EAI 부소장)  

15:30-16:45

ASEAN과의 평화연대 모색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동아시아 평화ㆍ안정 촉진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 TANG Siew Mun(ISEAS 선임연구위원) 

토론 1: LAM Peng Er(EAI 선임연구위원)
토론 2: 김석환(KIEP 초청연구위원)

16:45-17:00 Closing Remarks
Bert Hofman(EAI 소장) 

이재영(KIEP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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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제4차 KIEP 신남방포럼’ 단체사진

11월 7일(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
소(EAI)가 공동주최한 ‘제4차 KIEP 신남방포럼’에서 이재영 KIEP 원장, 버트 
호프만(Bert Hofman) EAI 소장,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사진2] 이재영 KIEP 원장 개회사


